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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먹방은 한국에서유래한 온라인방송형태로, ‘먹다’와 ‘방
송’의 합성어이다. 먹방의 유행에 관해 Kim HW(2015)는 혼
자서 식사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간접
적으로 함께 식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먹방의 유행에 일조했

다고 하였다. 또한 Jang YJ & Kim MR(2016)의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결핍이나 관계적(문화적) 결핍에
서 나타나는 ‘정서적 허기’와 먹방의 유행이 관련성이 있음
을 보고하였다. 먹방이 유행하면서 비만 인식도 조사에서 먹
방은 불필요한 식욕을 촉진해 비만을 유발한다는 문항에

61.2%가 동의한 바 있고(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서울시 먹거리통계조사에서는 ‘먹방이과식또는폭
식을 조장한다’는 항목의 점수가 10점 만점 중 6.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ood Safety Information Seoul 2021). 따
라서먹방에 대한 적절한가이드라인개발및 영양교육도입

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먹방이 부적절한 식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먹방의확산과함께최근에는숏폼(short-form) 동영상콘텐

츠가주목받고있다(Cho EH 2020). 과거롱폼(long-form) 동영
상을 10분 이상 지속되는 영상 콘텐츠라고 명시한 바 있으나
(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2009), 세로형태로제공되는 1
분이내의짧은영상길이를가진영상콘텐츠를숏폼동영상

이라고칭하게되면서, 그이상의길이를가진기존의영상콘
텐츠는 롱폼 동영상으로 구분하고 있다(Semrush 2024).
먹방의 유행 초기에 관련 연구들은 먹방의 유행 이유나

시청 동기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Choi YJ 2017; 
Cho EH 2020).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 청소년(Lee Y 2024)을 대상으로
먹방이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식이조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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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eating behaviors based on long-form Mukbang viewing and the frequ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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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who ate alone or with family members, compared to the non-viewing group. In addition, high exposure to 
short-form Mukbang content (≥11 times/day) was associated with stronger preferences for fast food and instant foods, as well 
as increased consumption of sugar-reduced beverag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requent Mukbang exposure may be linked 
to less desirable eating patterns, including greater consumption of delivery food or dining out, stronger preferences for fast 
and instant foods, and imitative eat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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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가진 20∼30대 여성(Lee YJ 2024) 및 여대생(Kim DH 
등 2020)을 대상으로먹방과폭식, 음식 중독증상 간의상관
관계에관한연구를 진행하는등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여성

층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숏폼 동영상의 성장과 함께 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

되고 있다. 영상 시청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소비하기
에 부담이 적고,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위로 넘기기만 하면
끊임없이 정보가 제공된다는 강점으로 인해 도파민 과다 분

비에 의한 중독이 유발된다는 것이다(Yoon LS 2023). 또한
숏폼콘텐츠시청중독은문해력 저하, 수면의질 저하및학
업적 지연 등의 일상적 행동에도 제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Xie J 등 2023; Jiang L & Yoo Y 2024). 
특히 숏폼 광고를 시청하는 소비자가 숏폼 광고를 긍정적으

로 평가하면 소비자의 구매 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

도 있다(Jo SE & Kim SN 2024; Lee YP 등 2024). 숏폼콘텐
츠가 소비자의 구매 의도 및행동에유의한 영향을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은 결국 숏폼 먹방콘텐츠가소비자의 식품 구매

및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먹방 동영상의 시청 시간이 높

은 젊은 성인에서 먹방 시청과 식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

는 것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롱폼 먹방 동영상과최근유행하고있는 숏폼 먹방

동영상을 구분하여 롱폼먹방동영상의시청유무와숏폼먹

방 콘텐츠의노출빈도에 따른식습관 및건강행태와의 관련

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건강이 양호한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원활한 모집을
위하여 구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하였다. 카카오톡, SNS를 이용하여설문링크를 전달하는방
식으로 253부를수집하였으며, 대상자의 성별과연령의 고른
분포를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 회사(픽플리)에 설문을 의뢰하
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203부를 추가로 수집하여
총 456부의 설문 결과를 회수하였다. 전체 456부의 설문 결
과 중 답변에 불성실하게 임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여 최종
454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분석률 99.6%). 
설문조사 시 설문 전 대상자에게 연구 제목 및 설문조사의

목적을설명하여연구참여의자발적 동의 여부를 확인한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후 연구계획서의 연구 방법을 준수하여 수행하였다

(IRB-1040198-240201-HR-017-04). 본 연구는 롱폼 먹방을

살펴본 선행연구(Nam HY & Jung BM 2021)에서 확장하여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인 숏폼을 추가하여 다양한 군을 비
교하는 것이므로, 대상자 군을 먹방 시청 횟수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분류하였다.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 유무에 따라 먹
방 시청군(n=305)과 먹방 비시청군(n=149)으로 구분하였으
며, 먹방 시청군 안에서는 1일 시청 횟수에 따라 2회 이하
(n=136), 3∼10회(n=136) 및 11회 이상(n=33)으로 구분하였
다. 롱폼과 숏폼 시청 결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숏폼 먹
방 노출 횟수는 롱폼 시청 횟수와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즉
숏폼 먹방 콘텐츠의 1일 노출 횟수에 따라 0회(n=66), 1∼2
회(n=207), 3∼10회(n=148), 11회 이상(n=33)으로 구분한 후
식습관 및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먹방 시청과 식행동 간의 상

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Nam HY & Jung BM 2021)의 문항
을 참고하여 해당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

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사항, 먹방 시청에 관한 사항, 
식습관 및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의 총 3가지 범주로 분류하
여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
령대, 직업, 소득, 가족구성원 수의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먹방 시청에 관한 사항은 먹방 시청 시 행동, 먹방 시청
후식행동, 먹방 시청 동기의 총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먹방
시청시행동에관한문항은롱폼먹방 동영상시청 유무, 롱
폼 먹방 동영상 시청 빈도,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 
먹방 시청 시 이용 기기, 먹방 시청 매체의 총 5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이중 먹방시청시 이용기기에 관한사항과 먹방
시청매체에 관한 사항은롱폼 먹방 동영상을 시청하는경우

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먹방 시청 후 식행동에 관한 문항
은 롱폼 먹방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

으며, 총 4문항으로구성하였다. 문항은 ‘전혀 없다’ 또는 ‘전
혀 그렇지 않다’를 1점, ‘없는 편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있는 편이다’ 또는 ‘그렇다’를 4점, 
‘매우 많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측정하였다. 먹방 시청 동기에 관한 문항은 롱폼
먹방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아니다’를 1점, ‘보통이다’를
2점, ‘그렇다’를 3점으로 하여 3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측정
하였다. 식습관에 관한 문항은 하루 식사 횟수, 식사의 규칙
성, 주당 배달 음식 및 외식 횟수, 선호하는 식사 유형, 선호
하는 식품 유형, 주요 섭취 음료, 당 저감화 음료 섭취 빈도, 
타인 식사 동반 여부의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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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식품 유형의경우에는 최대 3개의 식품 유형을 고를수
있도록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건강행태에 관한 문항은 운
동 빈도, 체중조절 경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의 총 3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를

산출하였다. 먹방 시청 유무 및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검정하기 위하여범주형 자료의 경우 카이

제곱 검정(x2 test)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자료의 경우 먹방
시청 유무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
하였으며,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에 따라서는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
우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먹방 시청 유무 및 먹
방 콘텐츠 노출 빈도와 식습관 및 건강행태 간 상관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교란변수 보정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실시하여 위험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6(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
여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판단
하였다.

결 과

1. 먹방 시청 상태
조사대상자의먹방시청상태에대한 결과는 Table 1과같

다.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군은 67.2%(305명)이었으며, 시청

빈도는 하루 2회이하 및 3∼10회가 각각 44.6%(136명)로 나
타났다. 숏폼 먹방 콘텐츠의 하루 노출 빈도는 0회 14.5% 
(66명), 1∼2회 45.6%(207명), 3∼10회 32.6%(148명), 11회
이상이 7.3%(33명)로 하루 1∼2회가 가장 높았다.
먹방 시청군을 대상으로 시청 빈도에 따라 시청 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먹방 시청 기기의 경
우 휴대폰이 87.5%(267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TV 
7.9%(24명), 컴퓨터 4.6%(14명) 순이었다. 먹방 시청 매체에
서는 유튜브가 79.3%(242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TV 
프로그램 10.2%(31명), 실시간 방송 3.6%(11명) 순으로 나타
났다. 먹방 시청 매체는 롱폼 먹방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개

Variables Categories n(%)

Long-form Mukbang viewing status
No 149(32.8)

Yes 305(67.2)

Frequency of exposure to long-form 
Mukbang contents (times/day)

≤2 136(44.6)

3∼10 136(44.6)

≥11 33(10.8)

Frequency of exposure to short-form 
Mukbang contents (times/day)

0  66(14.5)

1∼2 207(45.6)

3∼10 148(32.6)

≥11  33( 7.3)

Total 454(100.0)

Table 1. Mukbang viewing status and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Mukbang content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305)

Frequency of exposure to long-form 
Mukbang contents (times/day)

p6)

≤2
(n=136)

3∼10
(n=136)

≥11
(n=33)

Viewing 
tools

Device

TV    24( 7.9)1)  10( 7.8)   9( 6.6)  3( 9.1)

0.300Computer  14( 4.6)   4( 3.1)   6( 4.4)  3( 9.1)

Mobile phone 267(87.5) 114(89.1) 121(89.0) 27(81.8)

Media

TV program  31(10.2)  17(13.3)  10( 7.4)  2( 6.1)

  0.001**
Live broadcast  11( 3.6)   2( 1.6)   6( 4.4)  1( 3.0)

Youtube (except for live broadcast) 242(79.3) 103(80.5) 112(82.4) 23(69.7)

All three (TV program, Live broadcast, Youtube)  21( 6.9)   6( 4.7)   8( 5.9)  7(21.2)

Table 2. Viewing behaviors of the Mukbang-watch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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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매체의 응답 비율이 낮고 TV 프로그램, 실시간 방송, 유
튜브 매체 모두를시청한다는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보

였다(p<0.01). 먹방 시청 후 식행동에서는 ‘먹방 시청 중 혹
은 시청이 끝난 후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

다’가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먹방에서 눈여겨
본 음식(혹은 식품)은 나중에 꼭 해 먹어보거나 구입해서 사
먹어 보는 편이다’ 3.4점, ‘먹방으로 인해 정규 식사를 했음
에도 불구하고 음식 또는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 2.7점, ‘먹
방 시청 중 혹은 시청이 끝난 후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 2.6
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행동은 먹방 시청 빈도에 따
라 차이를보여하루 11회 이상 시청군이 2회이하시청군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먹방 시청 동기에서는 ‘여가 시
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먹방을 본다’가 2.3점으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정 음식에 대한 대리만족을 위
해 먹방을 본다’ 2.0점, ‘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먹방
을 본다’ 1.9점, ‘식사 메뉴 선택에 도움을 받기 위해 먹방을
본다’ 1.9점, ‘식사시에 같이먹는 듯한느낌을얻기 위해먹

방을 본다’ 1.6점,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먹방을 본다’ 1.3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11회 이상 시청군은 2회 이하
시청군보다 ‘여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먹
방을 본다(2.5 vs. 2.1)’, ‘특정 음식에 대한 대리만족을 위해
먹방을 본다(2.2 vs. 1.8)’, ‘식사 메뉴 선택에 도움을 받기 위
해 먹방을 본다(2.2 vs. 1.8)’, ‘식사 시에 같이 먹는 듯한 느
낌을 얻기 위해 먹방을 본다(1.9 vs. 1.4)’는 항목에서 유의하
게 높았다(p<0.05).

2. 먹방 시청에 따른 일반적 특성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 유무와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

도수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 유무에 따른 특성 중 연령대는 먹방

시청군 비율이 30대에서 52.5%로 높았고, 먹방 비시청군 비
율은 20대에서 62.4%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업은 먹방 시청군의 직장인 비율이 51.8%로 먹방 비시청
군의 48.3%보다 높았고, 먹방 비시청군의 학생 비율이

Variables Categories Total
(n=305)

Frequency of exposure to long-form 
Mukbang contents (times/day)

p6)

≤2
(n=136)

3∼10
(n=136)

≥11
(n=33)

Eating 
behaviors 

after
viewing2) 

I feel the desire to eat during or after watching 
Mukbang contents.   3.7±0.94) 3.5±1.0a5)  3.8±0.8b 4.2±0.6c   0.000***

I try cooking or purchasing and eating the food I 
noticed in a Mukbang later on.  3.4±0.9 3.2±0.9a  3.6±1.0b 3.8±0.7b   0.000***

I haven eaten food or snack outside of regular 
meals due to watching Mukbang contents.  2.7±1.1 2.6±1.1a   2.9±1.1ab 3.0±1.1b  0.036*

I actually eat food during or after watching 
Mukbang contents.  2.6±1.0 2.5±0.9a   2.7±1.0a 3.1±1.0b  0.015*

Viewing 
motives3)

To make leisure time more enjoyable   2.3±0.8 2.1±0.9a   2.5±0.7b  2.5±0.8b   0.000***

To experience vicarious satisfaction from specific 
foods  2.0±0.7 1.8±0.7a   2.1±0.7b  2.2±0.8b   0.000***

To gain information about food  1.9±0.8 1.8±0.8  2.0±0.8  2.1±0.9 0.213

To get help with choosing meal option  1.9±0.8 1.8±0.8a   1.9±0.9ab  2.2±0.9b  0.036*

To feel like eating together during meals  1.6±0.7 1.4±0.7a   1.6±0.8ab  1.9±0.9b  0.003**

To communicate with others  1.3±0.6 1.2±0.5  1.4±0.6  1.3±0.6 0.139
1) n(%).
2) 5-Point scale was used from 1 (very disagree) to 5 (very agree).
3) 3-Point scale was used from 1 (disagree) to 3 (agree).
4) Mean±S.D.
5)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Scheffe’s post hoc test, a<b<c).
6) x2 test or one-way ANOVA * p<0.05, ** p<0.01, *** p<0.001.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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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로 먹방 시청군의 19.3%보다 높아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가구원 수는 먹방 시청군에서 2인 가구 비율과 3
인 가구 비율이 먹방 비시청군보다 높았고, 먹방 비시청군에
서 4인 가구비율이 먹방시청군보다높아 유의한차이를보
였다(p<0.01).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에 따른 특성 중
성별은 하루 3∼10회, 11회 이상인 비율이 여성에서 높았고, 
노출 빈도수가 없는 비율이 남성에서 66.7%로 여성의 33.3%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먹방 시청에 따른 식습관
먹방 시청에 따른 식습관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롱폼 먹

방 동영상 시청 유무에 따른 식습관 중 배달 음식 및 외식

횟수는 먹방 시청군에서 주 1∼2회와 주 3∼4회의비율이먹
방 비시청군보다 높았고, 먹방 비시청군에서 주 0회의 비율
이 20.1%로 먹방 시청군의 9.2%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1). 타인 식사 동반 여부는 먹방 시청군에서 혼자
식사하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먹방 비
시청군에서 친구 및 동료와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40.3%로
먹방 시청군의 22.6%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에 따른 식습관 특성 중 배

달음식및 외식횟수는콘텐츠노출 빈도수가 하루 3∼10회, 
11회 이상인 경우 주 3∼4회 배달 음식 및 외식을 하는 비율
이각각 30.4%, 33.3%로 높았고, 하루 1∼2회, 0회인 경우 배
달 음식 및 외식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13.5%, 21.2%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선호하는 식사 유형은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11회 이상인 경우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선호도가 높고,  한식 선호도는 낮았다

(p<0.05).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선호하는 식품 유형은 콘텐
츠 노출 빈도수 하루 0회, 1∼2회, 3∼10회, 11회 이상인 경

Variables Categories Total
(n=454)

Long-form Mukbang 
viewing status

p2)

Frequency of exposure to
short-form Mukbang contents (times/day)

p2)

Yes
(n=305)

No
(n=149)

0
(n=66)

1∼2
(n=207)

3∼10
(n=148)

≥11
(n=33)

Gender
Male  224(49.3)1) 142(46.6)  82(55.0)

0.090
44(66.7) 102(49.3) 63(42.6) 15(45.5)

0.013*

Female 230(50.7) 163(53.4)  67(45.0) 22(33.3) 105(50.7) 85(57.4) 18(54.5)

Age
(year)

20∼29 238(52.4) 145(47.5)  93(62.4)
0.003**

40(60.6) 104(50.2) 75(50.7) 19(57.6)
0.440

30∼39 216(47.6) 160(52.5)  56(37.6) 26(39.4) 103(49.8) 73(49.3) 14(42.4)

Job

Student  96(21.1)  59(19.3)  37(24.8)

0.023*

23(34.8)  41(19.8) 26(17.6)  6(18.2)

0.064

Full-time
housewife  21( 4.6)  18( 5.9)   3( 2.0)  1( 1.5)  10( 4.8)  9( 6.1)  1( 3.0)

Office worker 230(50.7) 158(51.8)  72(48.3) 31(47.0) 107(51.7) 78(52.7) 14(42.4)

Self-employment  19( 4.2)  15( 4.9)   4( 2.7)  2( 3.0)   8( 3.9)  6( 4.1)  3( 9.1)

No job  54(11.9)  39(12.8)  15(10.1)  1( 1.5)  26(12.6) 22(14.9)  5(15.2)

Others  34( 7.5)  16( 5.2)  18(12.1)  8(12.1)  15( 7.2)  7( 4.7)  4(12.1)

Monthly 
income

(1,000 won)

<1,000 148(32.6)  96(31.5)  52(34.9)

0.417

22(33.3)  72(34.8) 41(27.7) 13(39.4)

0.7781,000∼3,000 188(41.4) 124(40.7)  64(43.0) 27(40.9)  85(41.1) 65(43.9) 11(33.3)

≥3,000 118(26.0)  85(27.9)  33(22.1) 17(25.8)  50(24.2) 42(28.4)  9(27.3)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 100(22.0)  67(22.0)  33(22.1)

0.002**

17(25.8)  41(19.8) 31(20.9) 11(33.3)

0.077
2  96(21.1)  74(24.3)  22(14.8) 10(15.2)  44(21.3) 37(25.0)  5(15.2)

3 101(22.2)  75(24.6)  26(17.4) 10(15.2)  42(20.3) 41(27.7)  8(24.2)

≥4 157(34.6)  89(29.2)  68(45.6) 29(43.9)  80(38.6) 39(26.4)  9(27.3)
1) n(%).
2) x2 test * p<0.05, ** p<0.01.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ody measurement according to Mukbang view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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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Total
(n=454)

Long-form 
Mukbang

viewing status p2)

Frequency of exposure to short-form 
Mukbang contents (times/day)

p2)

Yes
(n=305)

No
(n=149)

0
(n=66)

1∼2
(n=207)

3∼10
(n=148)

≥11 
(n=33)

Meal frequency

1 time/day     6( 1.3)1)   3( 1.0)   3( 2.0)

0.436

 2( 3.0)   2( 1.0)   2( 1.4)  0( 0.0)

0.279
2 times/day 272(59.9) 190(62.3)  82(55.0) 38(57.6) 115(55.6)  98(66.2) 21(63.6)

3 times/day 167(36.8) 106(34.8)  61(40.9) 24(36.4)  86(41.5)  47(31.8) 10(30.3)

≥4 times/day   9( 2.0)   6( 2.0)   3( 2.0)  2( 3.0)   4( 1.9)   1( 0.7)  2( 6.1)

Meal regularity

Regular 191(42.1) 121(39.7)  70(47.0)

0.100

32(48.5)  90(43.5)  58(39.2) 11(33.3)

0.669Irregular  85(18.7)  65(21.3)  20(13.4) 10(15.2)  35(16.9)  33(22.3)  7(21.2)

Regular or irregular 178(39.2) 119(39.0)  59(39.6) 24(36.4)  82(39.6)  57(38.5) 15(45.5)

Delivery food
and eating out 

0 time/week  58(12.8)  28( 9.2)  30(20.1)

0.001**

14(21.2)  28(13.5)  14( 9.5)  2( 6.1)

0.039*

1∼2 times/week 251(55.3) 173(56.7)  78(52.3) 36(54.5) 118(57.0)  81(54.7) 16(48.5)

3∼4 times/week 113(24.9)  87(28.5)  26(17.4)  7(10.6)  50(24.2)  45(30.4) 11(33.3)

5∼7 times/week  21( 4.6)  10( 3.3)  11( 7.4)  6( 9.1)   7( 3.4)   5( 3.4)  3( 9.1)

≥8 times/week  11( 2.4)  7( 2.3)   4( 2.7)  3( 4.5)   4( 1.9)   3( 2.0)  1( 3.0)

Preferred 
meal type

Korean food 274(60.4) 187(61.3)  87(58.4)

0.709

32(48.5) 144(69.6)  83(56.1) 15(45.5)

0.012*

Western food  44( 9.7)  26( 8.5)  18(12.1)  9(13.6)  17( 8.2)  14( 9.5) 4(12.1)

Japanese food  48(10.6)  32(10.5)  16(10.7)  8(12.1)  21(10.1)  18(12.2)  1( 3.0)

Chinese food  12( 2.6)  10( 3.3)   2( 1.3)  3( 4.5)   2( 1.0)   6( 4.1)  1( 3.0)

Fast․instant food  73(16.1)  48(15.7)  25(16.8) 13(19.7)  23(11.1)  25(16.9) 12(36.4)

Various   3( 0.7)   2( 0.7)   1( 0.7)  1( 1.5)   0( 0.0)   2( 1.4)  0( 0.0)

Preferred
food type

Rice, noodle 395(87.0) 261(85.6) 134(89.9) 0.195 60(90.9) 178(86.0) 131(88.5) 26(78.8) 0.341

Bread 187(41.2) 125(41.0)  62(41.6) 0.899 23(34.8)  80(38.6)  62(41.9) 22(66.7) 0.015*

Rice cake  44( 9.7)  28( 9.2)  16(10.7) 0.598  6( 9.1)  19( 9.2)  15(10.1)  4(12.1) 0.951

Meat, fish 323(71.1) 222(72.8) 101(67.8) 0.269 43(65.2) 145(70.0) 107(72.3) 28(84.8) 0.222

Vegetable  80(17.6)  53(17.4)  27(18.1) 0.845 11(16.7)  42(20.3)  24(16.2)  3( 9.1) 0.405

Fruit  83(18.3)  53(17.4)  30(20.1) 0.475 11(16.7)  45(21.7)  23(15.5)  4(12.1) 0.340

Snack 118(26.0)  73(23.9)  45(30.2) 0.153 21(31.8)  59(28.5)  31(20.9)  7(21.2) 0.241

Drink type

Water 198(43.6) 125(41.0) 73(49.0)

0.723

29(43.9)  98(47.3)  61(41.2) 10(30.3)

0.157

Tea   3( 0.7)   2( 0.7)   1( 0.7)  0( 0.0)   0( 0.0)   2( 1.4)  1( 3.0)

Coffee 125(27.5)  85(27.9) 40(26.8) 22(33.3)  59(28.5)  34(23.0) 10(30.3)

Vegetable/fruit 
beverage   9( 2.0)   6( 2.0)  3( 2.0)  3( 4.5)   3( 1.4)   3( 2.0)  0( 0.0)

Soda & sports 
beverage  94(20.7)  67(22.0) 27(18.1)  8(12.1)  37(17.9)  40(27.0)  9(27.3)

Fermented beverage   9( 2.0)   7( 2.3)   2( 1.3)  2( 3.0)   3( 1.4)   4( 2.7)  0( 0.0)

Alcoholic beverage  13( 2.9)  11( 3.6)   2( 1.3)  2( 3.0)   5( 2.4)   3( 2.0)  3( 9.1)

Others   3( 0.7)   2( 0.7)   1( 0.7)  0( 0.0)   2( 1.0)   1( 0.7)  0( 0.0)

Table 4. Eating habits according to Mukbang view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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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빵류 선호도가 각각 34.8%, 38.6%, 41.9%, 66.7%로 나
타나 노출 빈도수 증가에 따라높았다(p<0.05). 당저감화 음
료 섭취 빈도는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11회 이상인 경
우 자주 마시거나 매일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각각 36.4%, 
18.2%로 높았고, 하루 0회, 1∼2회인 경우 거의 마시지 않는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5%, 33.3%로 높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1). 타인 식사 동반 여부는 콘텐츠노출 빈도
수가 하루 11회 이상인 경우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콘텐츠 노출이 없는 경우 친구․동료와 함께
먹는 비율이 50.0%로 높았고, 하루 1∼2회, 3∼10회인 경우
가족과 함께 먹는 비율이 각각 40.6%, 43.2%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먹방 시청에 따른 건강행태
먹방 시청에 따른건강행태를분석한결과는 Table 5와 같

다. 롱폼먹방동영상시청유무에따른건강행태특성 중체

Variables Categories Total
(n=454)

Long-form 
Mukbang

viewing status p2)

Frequency of exposure to short-form 
Mukbang contents (times/day)

p2)

Yes
(n=305)

No
(n=149)

0
(n=66)

1∼2
(n=207)

3∼10
(n=148)

≥11 
(n=33)

Sugar-reduced 
drink

Rarely 139(30.6)  85(27.9)  54(36.2)

0.109

30(45.5)  69(33.3)  34(23.0)  6(18.2)

0.003**
Sometimes 170(37.4) 124(40.7)  46(30.9) 20(30.3)  74(35.7)  67(45.3)  9(27.3)

Frequently 114(25.1)  73(23.9)  41(27.5) 14(21.2)  53(25.6)  35(23.6) 12(36.4)

Everyday  31( 6.8)  23( 7.5)   8( 5.4)  2( 3.0)  11( 5.3)  12( 8.1)  6(18.2)

Eating with 
others

Alone 151(33.3) 106(34.8)  45(30.2)

0.000***

18(27.3)  70(33.8)  51(34.5) 12(36.4)

0.003**Family 174(38.3) 130(42.6)  44(29.5) 15(22.7)  84(40.6)  64(43.2) 11(33.3)

Friends․colleagues 129(28.4)  69(22.6)  60(40.3) 33(50.0)  53(25.6)  33(22.3) 10(30.3)
1) n(%).
2) x2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4. Eating habits according to Mukbang viewing statu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454)

Long-form Mukbang 
viewing status

p4)

Frequency of exposure to short-form 
Mukbang contents (times/day)

p4)

Yes
(n=305)

No
(n=149)

0
(n=66)

1∼2
(n=207)

3∼10
(n=148)

≥11 
(n=33)

Exercise

Never   109(24.0)1)  73(23.9)  36(24.2)

0.842

18(27.3) 48(23.2) 33(22.3) 10(30.3)

0.732
1∼2 times/week 173(38.1) 120(39.3)  53(35.6) 23(34.8) 82(39.6) 54(36.5) 14(42.4)

3∼4 times/week 126(27.8)  83(27.2)  43(28.9) 20(30.3) 52(25.1) 48(32.4)  6(18.2)

Everyday  46(10.1)  29( 9.5)  17(11.4)  5( 7.6) 25(12.1) 13( 8.8)  3( 9.1)

Weight 
control

Done before 179(39.4) 129(42.3)  50(33.6)

0.019*

18(27.3) 84(40.6) 67(45.3) 10(30.3)

0.006**Doing 178(39.2) 122(40.0)  56(37.6) 24(36.4) 76(36.7) 61(41.2) 17(51.5)

Not doing  97(21.4)  54(17.7)  43(28.9) 24(36.4) 47(22.7) 20(13.5)  6(18.2)

Subjective health recognition2) 2.9±0.93) 2.8±0.8 3.0±0.9 0.014* 3.1±1.0 2.9±0.9 2.9±0.8 2.7±0.9 0.175
1) n(%).
2) 5-Point scale was used from 1 (very poor) to 5 (very good).
3) Mean±S.D.
4) x2 test or independent t-test * p<0.05, ** p<0.01.

Table 5.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Mukbang view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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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절 경험은 먹방 시청군에서 있거나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2.3%, 40.0%로 먹방 비시청군의 33.6%, 37.6%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점수는먹방비시청군이먹방시청군에비해 더건강하

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3.0 vs. 2.8, p<0.05). 숏폼 먹방
콘텐츠노출빈도수에따른 건강행태 특성 중체중조절 경험

은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11회 이상인 경우
체중조절을 하는 비율이 51.5%로 높았다(p<0.01).

5.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과 식습관 및 건강행태의
상관관계

롱폼 먹방 동영상의 시청과 식습관 및 건강행태의 상관관

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롱폼 먹방 동영상을 시청
하는 경우 배달 음식 및 외식 섭취 횟수가 0회일 가능성에
비해 주 1∼2회(OR=1.89, p<0.05)나 주 3회 이상(OR=2.17, 
p<0.05)일가능성이유의하게높았다. 롱폼먹방동영상을시
청하는경우친구및동료와함께식사할가능성에비해혼자

식사를할가능성이유의하게높았다(OR=1.88, p<0.05). 롱폼
먹방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체중조절을 하지 않을 가능성

에 비해 체중조절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OR=1.82, p<0.05).

6.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와 식습관 및 건강
행태의 상관관계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와 식습관 및 건강행태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3∼10회(OR=2.66, p<0.05)이거나 11회
이상(OR=5.51, p<0.05)인 경우에 배달 음식 및 외식 빈도가
주 3회 이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1∼2회인 경우 중식(OR=0.15, p<0.05)이
나 패스트푸드․인스턴트 식품(OR=0.38, p<0.05)을 선호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11회이상인경우빵류를선호할가능성이 유의하게높
았다(OR=3.35, p<0.01). 숏폼 먹방 콘텐츠노출 빈도수가 3∼
10회인경우 당저감화음료를가끔마실 가능성이유의하게
높았고(OR=3.50, p<0.01),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3∼10회(OR=2.86, p<0.05)이거나 11회 이상(OR=5.63, 
p<0.01)인 경우 당 저감화 음료를 자주 마실 가능성이 유의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tion variable OR 95% CI p

Long-form Mukbang viewing

Delivery food and eating out

0 time/week (Reference)

1∼2 times/week 1.89 1.01∼3.51 0.046*

≥3 times/week 2.17 1.10∼4.27 0.025*

Eating with others

Friends and colleagues (Reference)

Family 1.69 0.93∼3.04 0.082

Alone 1.88 1.08∼3.28 0.026*

Subjective health recognition

Bad (Reference)

Normal 1.26 0.78∼2.02 0.345

Good 0.72 0.41∼1.26 0.254

Weight control

Not doing (Reference)

Done before 1.82 1.06∼3.11 0.029*

Doing 1.63 0.96∼2.76 0.071
* p<0.05, Adjusted for age, occupation and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able 6. Association of long-form Mukbang viewing with eating habits and health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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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ordination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times/day) OR 95% CI p

Delivery food and eating out
(reference=0 time/week)

Frequency of exposure to short-form 
Mukbang contents (reference=0)

1∼2 times/week

1∼2 1.47 0.69∼3.11 0.319

3∼10 1.93 0.82∼4.52 0.130

≥11 2.76 0.55∼13.69 0.215

≥3 times/week

1∼2 1.62 0.69∼3.84 0.270

3∼10 2.66 1.03∼6.85 0.043*

≥11 5.51 1.05∼28.88 0.043*

Meal type (reference=Korean food)

Western food

1∼2 0.47 0.19∼1.17 0.105

3∼10 0.72 0.28∼1.85 0.490

≥11 1.09 0.28∼4.17 0.900

Japanese food

1∼2 0.64 0.26∼1.58 0.333

3∼10 0.99 0.39∼2.54 0.985

≥11 0.30 0.03∼2.60 0.272

Chinese food

1∼2 0.15 0.02∼0.95 0.044*

3∼10 0.79 0.18∼3.46 0.759

≥11 0.73 0.07∼7.68 0.792

Fast․Instant food

 1∼2 0.38 0.17∼0.84 0.016*

 3∼10 0.71 0.32∼1.57 0.398

 ≥11 1.90 0.70∼5.18 0.209

Food type (reference=Bread non preference)

Bread

 1∼2 1.05 0.58∼1.89 0.869

 3∼10 1.15 0.62∼2.14 0.648

 ≥11 3.35 1.37∼8.21 0.008**

Sugar-reduced drink (reference=Rarely)

Sometimes

 1∼2 1.81 0.93∼3.53 0.081

 3∼10 3.50 1.70∼7.20 0.001**

 ≥11 2.68 0.81∼8.85 0.105

Frequently

 1∼2 1.97 0.94∼4.17 0.074

 3∼10 2.86 1.26∼6.49 0.012*

 ≥11 5.63 1.70∼18.61 0.005**

Everyday

 1∼2 3.22 0.66∼15.69 0.148

 3∼10 8.20 1.65∼40.81 0.010*

 ≥11 23.76 3.66∼154.25 0.001**

Table 7. Association of frequency of exposure to short-form Mukbang contents with eating habits and health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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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았으며,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3∼10
회(OR=8.20, p<0.05)이거나 11회 이상인 경우(OR=23.76, 
p<0.01) 당 저감화 음료를 매일 마실 가능성이 높았다.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1∼2회(OR=2.20, p<0.05)이
거나 3∼10회(OR=2.44, p<0.05)인 경우 친구․동료에 비해
가족과 식사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1∼2회(OR=3.03, p<0.01)이거나 3∼10
회(OR=3.45, p<0.01)인 경우에 혼자 식사할 가능성이 높았
다.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1∼2회(OR=2.26, 
p<0.05)이거나 3∼10회(OR=4.16, p<0.001)인 경우 체중조절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3∼10회(OR=3.06, p<0.01)인 경우에 체
중조절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먹방 시청에 따
른 식습관 및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 및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에 따른 먹방 시청 행태를 분석한 결과 숏폼 먹방 콘

텐츠 노출 빈도수가 높을수록 먹방 시청 후 섭취 욕구를 느

끼거나 불필요한 식품 섭취를 하는 등의 부가적식행동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하루 11회 이상인 경우의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 후 식행동
항목의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표에
는제시하지 않음). 이는 Oh J(2017)의 연구에서 미디어를통
해제공되는 음식이단순즐거움만 제공하는 것이아니라 미

각을 자극하고 결국 음식을 소비자의 식탁으로 끌어들인다

고 언급한 것과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음식 소비 패턴을 분

석한 Ko MJ 등(2017)의 연구에서 청년세대는 방송이나 SNS
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맛집에 줄을 서 먹어 본다거나, 
유행하는 음식을 사 먹어 보는 등의 식행동을 했던 것과 유

사한 결과이다. 특히 ‘먹방 시청 중 혹은 시청이 끝난 후 음
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와 ‘먹방에서 눈여
겨본음식(혹은식품)은나중에꼭해먹어보거나구입해서
사 먹어 본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롱폼 먹방 동영상 및 숏폼 먹방 콘텐츠가
모방 식행동을 유도 및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관해 성인을대상으로 한 Seo S(2022)의 연구에서 먹방시청
이후의 모방 행동 의도를분석한결과먹방의 시청이 먹방에

등장한 외식 상품의 구매 욕구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

한 바 있다. 또한 Na EK(2015)의 연구에서는 시청자에게 어

Subordination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times/day) OR 95% CI p

Delivery food and eating out 
(reference=0 time/week)

Frequency of exposure to short-form 
Mukbang contents (reference=0)

Eating with others (reference=friends and colleagues)

Family

 1∼2 2.20 1.11∼4.37 0.025*

 3∼10 2.44 1.17∼5.10 0.017*

 ≥11 1.90 0.68∼5.36 0.224

Alone

 1∼2 3.03 1.48∼6.24 0.003**

 3∼10 3.45 1.61∼7.40 0.001**

 ≥11 1.97 0.66∼5.81 0.222

Weight control (reference=not doing)

Done before

 1∼2 2.26 1.11∼4.62 0.025*

 3∼10 4.16 1.87∼9.23 0.000***

 ≥11 2.08 0.63∼6.83 0.227

Doing

 1∼2 1.62 0.82∼3.19 0.162

 3∼10 3.06 1.42∼6.60 0.004**

 ≥11 2.84 0.95∼8.50 0.061
* p<0.05, ** p<0.01, *** p<0.001, Adjusted for sex.

Table 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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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성격의 먹방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먹방의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먹방이 과소비, 건강하지 않은 식사, 고열
량․고지방 섭취를 부추긴다면 시청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고 건강한 식사를 추구한다면 건강증진에 도

움이될 수있을거라고하였다. 이는기존먹방의부정적영
향만을 강조했던 선행연구(Nam HY & Jung BM 2021; Yoo 
S 등 2021; Lee Y 2024; Lee YJ 2024)의 틀에서벗어나먹방
의 긍정적 모방 행동에도 초점을 맞춰야 함을 보여준다.
본연구의먹방시청동기항목에서숏폼먹방콘텐츠노출

빈도수가높은경우오락추구동기의점수가높게나타났다. 
먹방시청자를대상으로한 Choi S(2022)의연구에서먹방시
청 동기 중 시간 보내기 및 오락 추구 동기가 재시청 의도에

강한영향을미치며, 해당결과가짧은시간에임팩트있게다
양한 영상의 시청이 가능한 숏폼 동영상의 유행과 연관이 있

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숏폼 먹방 콘텐츠에서 시간 보내기 및

오락 추구 동기의 영향력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먹방 시청
동기중높은점수를얻은것은오락추구, 대리만족, 정보습
득동기 순으로나타났다. 기존의선행연구들(Jang YJ & Kim 
MR 2016; Kwon HS 2019)에서대표적인먹방시청동기를오
락추구및시간보내기, 정보습득(추구), 대리만족(충족) 등으
로보고했던것과유사한결과를보였다. 먹방시청동기항목
중정보습득동기의경우평균점수는비교적높게나타났으

나숏폼먹방콘텐츠노출빈도수에따른유의한차이는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정보 습득 동기가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에상관없이공통적인시청동기로작용하는것으로해

석할 수 있는데, Kim J 등(2019)의 연구에서 먹방 시청 동기
중정보적동기가소비자태도및구매의도에공통으로유의

한 영향을미쳤던 것과 Gweon OC(2021)의연구에서 정보추
구동기가먹방콘텐츠에대한만족도에전체적으로비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은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먹방 시청에 따라 일반사항의 차이를 분석했

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

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u HJ & Chung 
HW(2021)의 연구에서 먹방 테마를 시청하는 비율이 남성보
다 여성에서 더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Kim HW(2015)의 연구에서 남성에 비해 ‘날씬한 몸’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는 여성에게서 ‘식욕 해소’의 목적으로 먹방
이 주로선호되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 유무에 따라 식습관을 분석한 결

과 먹방을 시청하는 경우 주당 배달 음식 및 외식 횟수가 더

높았다. 배달 이용 건수 데이터를 이용한 Choi S & Lee 
SY(2022)의 연구에서 먹방에 관한 긍정적 감정이 배달 이용
건수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Jeon 

C & Ji Y(2021)의 연구에서는 정보 습득 및 즐거움 동기가
시청자의 모방 행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외식 소비를 하도록

부추긴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먹방 시청군의 먹방 시청 동기 중 오락 추구 동기

와 정보 습득 동기의 평균 점수가 다른 동기에 비해 비교적

높아 선행연구(Jeon C & Ji Y 2021)와 유사한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높은 경우

주 3회 이상 배달 음식 및 외식을 하는 비율이 높아 롱폼 동
영상 시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Liu 
Y & Wang M(2023)의연구에서숏폼동영상의정보제공및
오락적 특성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Jung IR & Nam 
MU(2023)의 연구에서 숏폼 콘텐츠의 정보성, 신뢰성, 유희
성, 상호작용성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지만, 두 선행연구 모두 먹방을
주제로하지않았다는한계를가졌다. 본연구에서숏폼먹방
콘텐츠노출빈도수가높은경우패스트푸드․인스턴트식품

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튜브 먹방에 노출되는 인스트
림광고유형을분석한 An S 등(2021)의연구에서먹방인스
트림 광고에서 1일 권장 영양소 섭취량을충족할수 있는 식
품의 노출은 적고, 건강에 부적절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노출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Lee SL & Lee SH 
2022)에서는 대학생을대상으로하여먹방을자주 보는경우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20∼30대젊은층을대상으로한 Bang SY & Jung BM(2023)
의연구에서음식콘텐츠이용수준이높은경우식사로라면, 
빵, 피자, 치킨 등을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
패스트푸드 섭취에 있어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인
스턴트음식 섭취에있어서는 음식콘텐츠 이용수준이 높은

경우에 유의하지 않지만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높은 경향으

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An S 등 2021; 
Lee SL & Lee SH 2022; Bang SY & Jung BM 2023)의 경우
숏폼먹방콘텐츠를대상으로한연구가아니기때문에본연

구결과에 단순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한계가 있었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Tiktok’의 숏폼 먹방 콘텐츠가 영상에 노출되는 인기 있는
음료나식품을시도하도록자극하고, Tiktok 사용자는 Tiktok
에서접한음식관련소재및아이디어를실생활에서직접실

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던 해외 선행연구(Awanda Y 등
2024) 결과로 숏폼 먹방 콘텐츠에 비교적 자주 노출되는 치
킨, 라면 등의 식품이 패스트푸드․인스턴트 식품의 높은 선
호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가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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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저감화 음료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과거 당 저감화
음료의 주된 구매 목적이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악화

혹은 체중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Kim 
E 등 2015). 당 저감화에 대한 관심은 이후로도 ‘헬시 플레
저’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통해 이어져 왔으며, 식품업계
도 이에 발을 맞춰 보다 다양한 당 저감화 음료를 출시하였

다(Moon J & Park S 2018). 또한 20∼35세 대학생을 대상으
로 제로슈거 진로 소주 광고를 예시로 들어 진행한 Lee YP 
등(2024)의 연구에서 숏폼 광고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인기 있는 소셜 플랫폼 인
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분석한 Winzer E 등(2022)의 연구에서
Tiktok 등의 동영상콘텐츠에서 인플루언서가 먹고 추천하는
식품이 젊은 시청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숏폼 먹방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는
경우 당저감화가유행처럼 번지고있는환경속에서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가 숏폼을 통해 홍보하거나 리뷰하는 당 저

감화 음료에긍정적 이미지를형성하게되어당 저감화 음료

의 섭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건강행태 특성 중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군의

주관적건강상태인식점수가더낮았으며, 체중조절경험이
있거나 체중조절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한국대학생을대상으로한 Kim IK & Park SW(2019)의연구
에서 TV를시청하거나인터넷사용이많은경우주관적건강
상태 인식이 나빴던 것과 비슷한 결과이나, 체중조절 노력을
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띤다

고밝힌기존의선행연구(Yoo SY & Shim YS 2016)와는상반
된결과이다. 대학생을대상으로먹방콘텐츠이용동기에관
해 분석한 Choi YJ(2017)의 연구에서 먹방 콘텐츠 시청자는
음식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성인을 대상으
로 한 또 다른 연구(Park SY 2022)에서는 먹방 및 쿡방 시청
자가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음식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먹방에
주로 노출되는 고열량․저영양 음식과 크리에이터의 건강하

지 않은 식행동이 시청자로 하여금 먹방 콘텐츠 시청 자체에

부정적평가를내리게할가능성이있다(An S 등 2020). 더불
어 먹방이 부적절한 식행동이나 비만을 유발하여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Yoo S 등 2021; Lee Y 
2024; Lee YJ 2024)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먹방 시청자는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동

시에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 유무와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수를 조사, 
분석하였지만, 먹방 시청자가 어떠한 성격의 먹방을 시청하
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먹방의 영

향력에 관해 주로 단편적인 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에는 먹방의 질적 다양성 증가로 건강한 식행동을 추구하는

성격의 먹방 콘텐츠도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먹방의 부정적

영향만을 강조하는 연구가 아닌 양면적 영향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조사 시 설
문지에 롱폼 먹방 동영상과숏폼먹방동영상에대한 예시를

제시하였지만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설문과정에서 연

구대상자가 롱폼 먹방 동영상과 숏폼 동영상에 관한 문항을

응답하는 데 혼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기반 설문조사를 이용한 편의표집 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대의 고른 분포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전체 20∼
30대 성인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있을 것이다. 향후
에는 지역, 성별, 연령대, 직업군의 다양한 특성을 층화한 대
표표본을확보하여상호비교하는 연구가이루어져야할 것

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20∼30대의 성인을 대상
으로 롱폼과 숏폼을 구분하여 먹방 시청 유무 및 먹방 콘텐

츠노출 빈도수에 따른 식행동 및건강행태의 차이를 파악한

시의성이 높은 초기 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젊은 성인 남녀 454명을 대상으
로롱폼먹방동영상시청유무및숏폼먹방콘텐츠노출횟

수에 따라 식습관 및 건강행태의 차이와 관련성을 분석하였

으며, 그결과는다음과 같다. 롱폼먹방동영상시청군을 대
상으로한먹방시청행태에서먹방콘텐츠노출빈도수가높

을수록 ‘먹방시청중혹은시청이끝난후음식을먹고싶다
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p<0.001), ‘먹방에서 눈여겨 본
음식(혹은식품)은나중에꼭해먹어보거나구입해서사먹
어본다.’(p<0.001), ‘먹방으로인해 정규 식사를 했음에도 불
구하고 음식 또는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p<0.05), ‘먹방 시
청 중 혹은 시청이 끝난 후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p<0.05)
는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정 음식에 대한 대리만족
을 위해 먹방을 본다’(p<0.001), ‘여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먹방을 본다’(p<0.001), ‘식사 메뉴 선택에
도움을 받기 위해 먹방을 본다’(p<0.05), ‘식사 시에 같이 먹
는듯한느낌을얻기 위해 먹방을 본다’(p<0.01)의먹방 시청
동기 항목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롱폼 먹방 시청유무에 따라 배달 음식 및 외식 횟수는먹

방시청군에서 주 1∼2회와 주 3∼4회의 비율이 먹방 비시청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타인 식사 동반 여부에서
는 먹방 시청군에서 혼자 식사하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먹방 비시청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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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먹방 노출 빈도에 따라서는 노출 빈도가 일 3∼10회, 11
회 이상인 경우 주 3∼4회 배달 음식 및 외식을 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 빈도가 11
회 이상인 경우 패스트푸드․인스턴트 식품의 선호도가 유

의하게 높았으며(p<0.05), 당 저감화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매일 마시는 비율도 유의하게 높았다(p<0.01).
롱폼 먹방 동영상 시청 유무에 따라 체중조절 경험은 먹

방 시청군에서 있거나 하고 있다는 비율이 먹방 비시청군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점수는
먹방 시청군에 비해 먹방 비시청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숏폼 먹방 콘텐츠 노출빈도수에 따라 체중조절 경
험은 노출 빈도가 하루 11회 이상인 경우 체중조절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이상의연구결과먹방콘텐츠에자주노출되는경우체중

조절에대한관심과행동이높았으며, 배달음식섭취및외식
횟수와 패스트푸드․인스턴트 식품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식습관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먹방
콘텐츠 시청 후 부가적 식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먹방의 모방 식행동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먹방
콘텐츠에 자주 노출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좋지 못한 식습관

을 교정할 수 있는 영양교육과 긍정적 모방 식행동을 유도할

수있는먹방콘텐츠의제도적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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